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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직 출마에 대한 소견

1973년 간호학에 입문한 이후, 교수로 제직하는 현재까지 40여년 이상

간호전문직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협회와 학회 활동을 통해 간호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왔으며,

아동건강관련 국가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FAAN 회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이사로 선정된다면,

첫째,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목소리로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간호발전에 이바지 하는 대한간호협회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건강정책에 간호관련 주장이 반영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정부기관과 보건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민건강정책에 간호의

주요제안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밝은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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